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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국립경주박물관 책임자 과장 김혜원 (054-740-7530)

학예연구과 담당자 학예사 신광철 (054-740-7546)

1,500년 전 어느 어린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
-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금령金鈴, 어린 영혼의 길동무｣ 개최 -

❍ 전시 개요
   -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특별전시관, 2022.11.22.(화)~2023.3.5.(일))

   - “딸랑딸랑 금령총 이야기”(어린이박물관, 2022.11.22.(화)~2023.4.16.(일))

❍ 전시품: 금관, 금방울, 말 탄 사람 모양 주자 등 300여 점

          ※ 국가지정문화재: 말 탄 사람 모양 주자(국보), 금관(보물)

❍ 주최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오는 11월 22일(화)부터 2023년 3월 5

일(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금령金鈴, 어린 영혼의 길동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관이 출토된 능묘 중 가장 작은 무덤, 허리춤에서 출

토된 금령(금방울) 때문에 <금령총>이라는 이름을 얻은 신라 능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금령총 재발굴 성과 집약

금령총은 일제강점기 22일 만에 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서는 드물게 충실한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어 이후 신라 적석목곽묘(돌무

지덧널무덤)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립

경주박물관은 이처럼 중요한 유적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3년에 걸쳐 발굴을 진행했다. 재발굴 결과, 금령총은 기존에 알려

진 것보다 훨씬 큰 지름 30여 m의 무덤임이 밝혀졌다. 또한 호석 밖에서 

출토된 제기祭器(제사에 쓰는 그릇)와 공헌물, 이를 담은 큰 항아리 등을 분석



하여 당시 제사의 모습도 복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성과를 총정리하

여 특별전에서 소개하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유적의 가치를 새롭게 밝

혔다.

새롭게 들여다보는 금령총 발굴 이야기

이번 전시는 ▲ 프롤로그 ‘금령총,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1부 ‘1924

년: 금령총, 세상에 드러나다’ ▲ 2부 ‘내세로의 여정을 같이하다’ ▲ 3부 

‘2018년: 금령총, 다시 들여다보다’ ▲ 에필로그 ‘재발굴이 가져온 1,500

년 만의 만남’ 등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 프롤로그에서는 금령총을 둘러싼 기존의 인식을 소개하고, 금령총의 

이름을 얻게 해준 작은 금방울을 선보인다. ▲ 1부 ‘1924년: 금령총, 세상

에 드러나다’에서는 일제강점기 금령총 발굴품을 전시한다. 짧은 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열차 칸 1량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던 당시 발굴품 중

에서 엄선하였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금관이 출토된 다른 무덤의 껴묻거

리(副葬品)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점에서 금령총 무덤 주인의 신분과 권

위를 엿볼 수 있다.

▲ 2부 ‘내세로의 여정을 같이하다’에서는 무덤 주인이 누워 있던 관과 

껴묻거리용 상자에서 확인된 유물을 소개한다. 금관(보물)과 금허리띠, 금가

슴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무덤 주인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

했을 복식품, 말 탄 사람 모양 주자(국보), 배 모양 그릇 등 무덤 주인을 위

해 만든 각종 상형토기와 장식토기, 무덤 주인의 저승길에 동행자가 되었

을 순장자들의 장신구 등으로 전시 공간을 꾸몄다. 목곽木槨 내부처럼 연출

한 전시 공간에서는 유물의 출토 맥락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발굴 수습품인 흙 방울 소리로 만든 ‘토령가土鈴歌’(김신 

작곡)와 함께 저승으로 향하는 무덤 주인의 여정을 영상에 담았다.

▲ 3부 ‘2018년: 금령총, 다시 들여다보다’에는 재발굴 성과와 이를 계

기로 진행된 자연과학적 분석 및 복원 처리 결과를 담았다. 호석 외곽에서 

확인된 수십 점의 제사용 큰 항아리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각종 공헌물, 



소형 그릇 등을 소개한다. 특히 발굴 수습품으로는 가장 큰 말 도용도 주

목된다. 복원 처리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말다래와 금동신발, 국내에서 발

견된 가장 이른 사례로 추정되는 진주珍珠, 금령총 일대의 고지형 분석 및 

지하물리탐사 결과도 같이 공개하여 다각도로 금령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 에필로그에서는 1924년에 발굴된 굽다리 긴 목 항

아리 몸통과 2019년과 2020년에 발굴된 굽다리 편이 결합된 사례를 통해 

금령총 재발굴이 갖는 의의와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금령총 이야기” 특별전도 함께 선보여

그간 금령총 조사연구를 집약한 이번 특별전과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딸랑딸랑 금령총 이야기”

도 동시에 개막한다. 11월 22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열리는 이 특별

전에서는 금령총에서 출토된 대표 유물 5개를 미취학 어린이의 눈높이에

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령총에서 출토된 말을 탄 사람 모양 주자가 안내자가 되어 금령총 안

으로 따라 들어가 여행하는 이야기로 도중에 배 모양 그릇, 금관과 금허리

띠, 금방울까지 4개의 껴묻거리 보물 친구들을 만나며 신라인들이 생각했

던 무덤 속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전시 동선에 따라 금령총 여행의 이

야기가 전개되면서 어린이 관람객이 여행자가 되어 몰입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전을 열면서 국립경주박물관 함순섭 관장은 “국립경주박물관

은 신라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술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황남대총, 천마총, 

금령총과 같은 능묘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그 연구 성과를 대중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로, 신라 능묘와 신라 문화 전반에 대

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

고 “금령총의 역사적 의미를 넘어 무덤 안팎에서 출토된 다양한 껴묻거리

와 제사의 흔적 속에 담긴 의미, 갑자기 가족의 품을 떠나버린 어린 영혼

에 대한 부모의 슬픔과 염려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

혔다.



붙임 1. 특별전 포스터

     2. 특별전 대표 전시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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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시 포스터





붙임 2  특별전 대표 전시품

금관(6세기 초, 높이 27㎝) 금드리개(6세기 초, 길이 26㎝)

금귀걸이(6세기 초, 길이 5㎝) 금가슴걸이(6세기 초, 곱은옥 길이 3.9㎝)

금팔찌(6세기 초, 지름 5㎝) 금반지(6세기 초, 지름 1.7㎝)



금허리띠(6세기 초, 길이 74.1㎝)

금방울(6세기 초, 지름 1.4㎝)
말 탄 사람 모양 주자

(6세기 초, 주인상 높이 26.8㎝)

배 모양 그릇(6세기 초, 뒷쪽 높이 14.9㎝) 등잔 모양 그릇(6세기 초, 오른쪽 높이 13.3㎝)



안장(앞가리개) (6세기 초,높이 22.0㎝) 안장(뒷가리개) (6세기 초,높이 19.0㎝)

말다래(6세기 초, 추정 길이 68.0㎝) 금동신발(6세기 초, 잔존 길이 21.1㎝)

유리잔(6세기 초, 높이 7.3㎝) 말 도용(6세기 초, 재발굴품, 높이 56㎝)

큰 항아리(6세기 초, 재발굴품, 높이 115.0㎝)
흙 방울(6세기 초, 재발굴품,

왼쪽 아래 높이 5.6㎝)


